
 회가 나  나?

( 회적 현  러  )

자살을 논할 때 랑스의 사회학자 뒤르크아임(Dükhheim)의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

없다. 그는 자살 행 를 개인의 이상심리에 별 상 없이 벌어지는 사회 인 상이라고 이

야기했다.

자살의 동기에 한 개인의 정신의학 인 측면을 배제한 듯한 그의 주장을 으로 수용한

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, 최근 세계에서 벌어지는 숱한 자살 테러나 경제 으로 핍

박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직 가장의 자살을 보면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

게 된다.

그에 의하면 자살은 세 가지로 나 수 있다.

첫째는 한 개인 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융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기 자살

(egoistic suicide)이 있다. 여기에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병 인 자살이 그 일 수 있겠고,

둘째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지나치게 결속된 나머지 감행하는 이타 자살

(altruistic suicide)이다. ‘알 카에다’ 조직원의 세계무역센터 민항기 돌진 사건 는 이라크

민병 의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것이 그 이다. 셋째는 사회에 한 개인의 응이 갑자

기 와해되어 발생하는 무통제 자살(anomic suicide)이다. 이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매

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다시피 하는 “ 산 가장(家長)의 자살”을 주목하면 이해할 수 있다.

그는 특별히 “무통제 자살이야말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이해하는데 요한 요

소가 된다”고 하 다.

필자도 진료실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그의 주장이 확실히 맞는다고 느낀다. 최근 몇 년 간

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구조조정, 산, 부도 등으로 유발된 개인의 응

력 상실과 그로 인한 무통제 자살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.

그 과정을 에서 계속 지켜보면 한 개인의 성격상의 특징, 직장 내의 응도, 가족들의

지지 등이 지속 으로 련되고 있다는 한 간과할 수 없긴 하지만, 결국 한국 사

회에서 증한 자살은 IMF 이후 심각하게 숨통을 죄는 경제 문제가 단 를 제공한 것이라

는 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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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40   A 가 하  공 에    조조정  시행 고 전체 술

 원 30 여   절  정 가  타  퇴  하여  그만 다. 

술  원  근무하  A 는 그러나 다행스럽게  조조정에  가 스  제 다. 그 

에 해  그는 신  그 회  노동조합에   하고  문에 혜택   

것 라고 했다. 술 에 근무하  그는 회 가 집  할  가  저 퇴  

신청해  할 처 만 노조  후   가 스  “ 남 다”는 것 다. 조조정 

 그에게 노조는 하늘과 같  존  다. 

그 후  2년여  시간  흐  후   문에 그는 노조  갈등에 빠졌고 내 

노조  탄핵   비노조원  신  근무  하게 다.   행하게  그 회  

2차 조조정  시 고 그는 느 누    한 채 조조정 에 포함

다. 퇴  차 피  미루  그는 신  숙하  술 에  나 전혀 생 한 

무  담당하게 고 그는 그것  “  쓰라”는  들 다. 회 에 는 그

 내보내 하고 노조는 그것   본 척 했다. 

느 날 갑  그는 무  는  다에 홀  하는  신 가 다. 

 그 시 에 그는 처  병원  찾 다. 

그는 신  해  그 조  결  심 적  미 제거  감했다. 

남  것  물 적  절차뿐 다. 원래 다  람과 계  원만했고 싹싹했   크

게 축  남들과 화하는 것  피하게 다. 미 그는 노미(anomie: 회적 규

과 가  )에 빠져 회적, 심 적 고 현  겪   충동에 빠져 다. 

런  그는 짧  간 동  원  하 고 그 후  항 제  처   년 

정   냈다. 그 간 동  그는 , 팔 저 , , , 존심  실 등  

겪 다.  차 조조정  저 나간 동료들에 해 심한 죄책감  느끼  했  “차라

 런 황에  난다  행  하 라  보다  편하고 활 차게 할 수 

 것 다”라고  했다. 결  그는 “  퇴 ”  하  결정했고 퇴  후 단 간 

해 감  맛보 다.

다시 심각한  그  습한 것   에 출근해   동  근무하  느

낀 좌절감 문 다. 신  늘 해   하  하고 느  공 에 취 한 그는 

신  다룰 수 는 계가 하나  다는  절망감  느꼈다. “조 만 노 하  다 할 수 

다”  만 하는 에게 히  “생각    했다. 너무 죄 하다”고 과하고 스스  



 쓰고 나 다. 신감  에 졌고,   하나  다. 

료실에 는 “ 날에  좋  들  꾸 다”고 하고 “ 신   좋  

것” 라   겁  다. “  가   달 후  가족  는다”  필   걱정

에 빠져들 다. “내 황  주  좋다는 것  겠 만 원실에 한가  누워  수

 다”고  하고 “다시  찾  하 만 해낼 수 는 겠다”고  했다. 

  나누고  다  나  듯 그는 “  매  조 라  해   

히 만들고 신감   해 보겠다”고 말하고 료실  나갔다. 

그러나 그 날 후 그는 조  하겠다고 에 나간 후 무 고   느 고  파

에 라가 신 하고 말 다.  


